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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to candidates

 y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y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y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y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y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y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y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y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

 y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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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

1. 

코끼리코끼리

“안녕?”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무심한 눈길로 먼 곳을 쳐다볼 뿐. 
일곱 개의 코를 가진, 퍼체우라*에 은사로 화려하게 수놓인 그 코끼리는 원래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요?” 창문에 퍼체우라를 달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흥분해서 아버지를 재촉했다. “어느 날 창조주 브라마가 ‘세계의 
알’을 깨뜨리면서 코끼리의 격이 낮아져 그만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는 슬쩍 내 안색을 살폈다. “어차피 그건 힌두교 신화일 
뿐이야. 신이 깨뜨린 알이란 없어.” 순간 못대가리에서 미끄러져 엇나간 망치가 아버지 
손톱을 찧었다. 손톱 끝에 침을 바르고 통증을 참던 아버지는 떨어진 못을 찾으려고 
두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다. 문득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나 이곳, 후미진 공장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중략) 

아기 손바닥만큼 작아진 빛은 퍼체우라가 흔들릴 때마다 놀란 듯 부르르 떤다. 
갑자기 잠이 몰려온다. 아버지처럼 고향 가는 꿈이라도 꿀 수 있다면 좋겠다. 밤마다 
아버지는 낡은 춤바를 입고 고향 마을로 찾아가는 꿈을 꾼다. 노란 유채꽃 언덕 너머 
보이는 눈부신 설산과 낯익은 황토 집, 정다운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꿈에서 
아버지는 가녀린 퉁게꽃과 붉은 비저꽃이 흐드러진 고향집 마당으로 들어서서는 
가족과 친지에 둘러싸여 달과 바트, 더르가리(야채 반찬), 물소 고기에 토마토 양념을 
발라 구운 첼라를 실컷 먹는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려고 
하면 누군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끌어낸다고 했다.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 내 가족이 있어. 제발, 보내줘. 일자리도, 이웃도, 내 청춘도 다 거기 두고 왔단 
말이야. 제발……!” 잠꼬대 끝에 몸을 벌떡 일으키는 아버지는 매번 황급히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고는 땀으로 흥건해진 속옷을 벗으며 어둠 속에서 긴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렇지만 나보다는 낫겠지. 난…… 태어난 곳은 있지만 고향은 없다.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못했다. 그래서 내겐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다. 
학교에서조차 청강생일 뿐이다. 살아 있지만 태어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아이……. 

깜빡 잠들었던 걸까. 눈을 뜨니 방 안이 어둑어둑하다. 눈을 비비고 밖으로 
나간다. 오늘도 비재 아저씨는 감나무 밑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술이라면 한 
잔도 못 마시는 아저씨 얼굴이 이상스레 붉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수돗가는 사람들로 
번잡하다. 쪼그리고 앉아 감자를 깎는 미얀마 아저씨 투라의 발등 위로 누군가 쌀뜨물을 
하얗게 흘려보내고, 요란하게 뚝딱거리는 도마 위에선 양파와 피망과 호박이 다져진다. 
꼬챙이에 꿰인 양고기가 팬 위에서 지지직 소리를 내며 노린내를 풍긴다. 발목에서 
찰랑대던 어둠이 머리끝까지 차오르자, 감나무 가지에 걸린 백열등도 노랗게 빛을 
발한다. 러시아 아가씨 마리나는 양동이에 덥힌 물을 세숫대야에 부어 금발의 긴  
머리를 헹구고, 어린 토야는 저녁 짓는 엄마 등에 업혀 오랜만에 방긋방긋 웃는다. 
온갖 나라 말과 온갖 음식 냄새가 뒤섞인 마당은 벌, 나비가 윙윙대는 야생화 꽃밭처럼 
향기롭고 소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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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 생일날까지도 야근을 하나보다. 음식을 준비해야겠다. 
고향을 느낄 만한 걸로. 그러면 아버지 맘도 누그러지겠지. 선반을 뒤져 양파와 감자, 
저나콩 한 줌을 찾아낸다. 우선 저나콩을 물에 담가 불리고 감자와 양파 껍질을 벗겨 
잘게 자른다. 네팔 버터 기우에 잘게 자른 재료를 넣고 살짝 볶은 다음 잠시 생각하다가 
거럼메살라(여러 가지 양념을 말려 가루로 낸 것) 가루가 든 봉지를 꺼낸다. 봉지가 
홀쭉하게 구겨져 있다. 거꾸로 들어 흔들어보니 바닥에만 남았던 가루가 조금 날린다. 
지라와 랑, 쑥멜, 고추, 더니아 따위가 들어간 그 양념이 없으면 더르가리 맛을 제대로 
낼 수 없다. 숟가락을 냄비에 푹 꽂고 가스불을 꺼버린다.

김재영

* 퍼체우라: 네팔 남자들이 몸에 걸치는 직사각형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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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exts used in IB language assessments are taken from authentic, third-party sources. The views expressed within 
them belong to their individual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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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을 굽다별을 굽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심장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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